
금호타이어, 용인연구소로 부활
9월2일 개소로 연구·개발 전담 … 광주연구소는 평가 중심으로

금호타이어(대표 김창규)는 경기 용인에 <중앙연구소>를 준공하고 9월2일 개소한다고 발표했다.

연구소는 대지면적 3만4873m², 연면적 2만2823m²로 연구동과 실험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연구

개발(R&D)에 집중하며 <기술명가 금호>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.

기존 연구센터인 <광주연구소>와는 역할이 분담돼 <중앙연구소>는 기초연구와 관련제품 개발을 전담하고,

<광주연구소>는 시제품 생산 및 평가, 완제품의 성능평가와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.

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가운데 5년 동안 1000억원을 투자해 연구소를 건설했다. 연구 개발이 미

래 성장의 핵심동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

김창규 사장은 “어려움 속에서도 연구소를 준공한 것을 기술에 대한 열망 때문”이라며 “타이어산업의 리더

로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중앙연구소>는 현대 기아자동차, 르노삼성자동차,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와 근접해 있어 자동차 및 부품

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돼 있다.

김창규 사장은 “연구 개발 기반 확충에 이어 해외공장 증설 및 해외 자동차기업에 대한 타이어 공급을 확대

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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